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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 말  

인 사 말  

지식경제(Knowledge Based Economy)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경제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
있습니다.  
 
글로벌 경쟁의 도래로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이 때, 한국 경제의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
세계경제동향과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,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미디어
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. 
 
특히 경제의 핏줄인 금융산업과 미래성장동력인 첨단 의료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한편, 
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문화, 환경, 복지 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는 유익한 
언론매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. 
 
재경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사랑 속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
간곡히 부탁 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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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영역  

IR서비스 

Finance & 

 Economy 

 NEWS 

출판사업 

E-business 뉴스정보제공 

CSR 서비스 

인터넷 광고

사업 

폭넓고도 세분화된 독자층
을 보유한 재경일보는 광고
주에게 전략적으로 열려있
는 기회를 드립니다 

발 빠른 취재와 심층분석을 
통해 제공되는 분야별 전문
뉴스정보! 실시간으로 업데
이트 되는 방대한 뉴스정보
가 놀라움과 신뢰를 안겨드
릴 것입니다. 

세계적 비즈니스 신문
(International Business 
Times)과의 제휴가 재경일
보의 가능성이라면, 기업 및 
투자자들의 가능성은 재경
일보에 있지 않을까요? 

변화하는 기업환경과 다양하
게 진화하는 투자자들을 염두
에 둔 체계적인 IR서비스, 나
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
하는 기업의 미래상까지 시야
에 넓은 CSR 서비스는 고객기
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의 증거
로 선전(P.R)될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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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 말  

• 기사에 중점을 두고 정도를 걷는 신문 • INTRODUCTION 고소득자, 사회활동이 

왕성한 독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 

• 전문직, 사무직 종사자 들이 많은 독자층 형성 • 금융, 외환, 창업, 투자 등 비즈니스에 꼭 필요      

한 정보가 풍부함.   

MEDIA. Effects 

정직한 신문 고소득층 30~40대  
비중이 높은 신문 

오피니언 리더가 읽는 신문  비즈니스 / 재테크 에 강한 신문 

전화 02)564-8145    팩스 02) 564-8148 



AD. Effects 

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 

•한국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76.3%로, 
•3400만 명이 월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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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Source : Korea Netizen Profile, 2007.12 > 

[재경일보 오프라인-온라인 신문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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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dience  Profile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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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기업 종사자 

 52.4 % 

금융권 종사자 

35.3 % 

IT/정보통신 종사자  

12.3 % 

Audience  Profile 

국내외 일반기업 재경일보 

전화 02)564-8145    팩스 02) 564-8148 



News Contents (자매지) 

www.mdn.co.kr 

의료계 전문가들의  
애독지 의약일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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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 

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-11 신한빌딩  
TEL: 02-564-8145  |  Email : editor@jkn.co.k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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